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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한글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지 20년이 되어간다. 주로 초급반을 가르쳤

는데 책 읽는 발음이 정확하고 말도 제일 잘 듣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도 대단하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학습태도는 늘 진지하다. 그래서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사랑스럽다.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은 쉬고 싶어한다. 컴퓨터 게임, 축구, 수영, 태권도등 공부아닌 것들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갈등을 하고 한글학교 다니는 것을 늦추거나 포기한다. 한글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기 까지 시간이 흐른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다 

보니 한글은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고 나중에 성

인이 되었을 때 후회하며 부모 원망하는 학생들

을 종종 봤다.   

   언어 개발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뇌 

부분이 7살에서 11살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이 이

뤄진 뒤 사춘기에 접어들면 뇌세포 생성이 사실

상 중단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또다른 언어를 배

우는데 나이가 결정적인 역활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같은 날 미국 땅을 밟은 이민 가정의 형제 중에서 나이 어린 동생이 형이나 누나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라 생각한다. 즉 자녀가 초등 학생

일 경우 한국어 배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 오히려 영어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보이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어 개발에 도움을 주면 줬지 결코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 이라며 한국의 드라마나 대중 음악이 유행이다. 덩달아 우리의 자녀들도 좋아하는 

드라마, 대중 가수 이름을 줄줄 외운다.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읽을 수가 없다고 늦게

나마 한국학교에 등록을 한다. 이젠 한국어를 모르면 곤란한 시대가 되었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이 

미 일류기업체, 공공기관 입사에 주요 선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능숙’이라 함은 단순

히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것을 넘어 전문적 수준의 한국어 작문 실력까지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한국어는 민족 교육 차원을 넘어 한인 2세들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

아 가고 있다. 확실하고 정확한 우리 글과 말을 가르침에 다소 힘들더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시

키는 일을 우리 모두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 ♣ 

     

    

 

    

 

   


